
삼성, 모바일 D램 시장 57% 장악
2012년 1/4-3/4분기 21억250만개 판매 … 2011년 연간 판매량 초과

삼성전자(대표 권오현)의 모바일 D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 57%를 돌파했다.

2012년 3/4분기까지의 판매량은 이미 2011년 판매량을 넘어섰다.

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, 삼성전자가 2012년 1/4-3/4분기에 판매한 모바일 D램을 1기가비트 기준으로 바꿔

계산한 결과 총 21억250만개로 집계됐다.

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7.1%로 2011년 50.4%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 영향

력이 훨씬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.

삼성전자가 2012년 3/4분기까지 판매한 수량은 2011년 1년 동안 팔았던 16억3460만개보다 28.6% 늘어난 것

이며, 4/4분기 판매량이 추가되면 2011년보다 50% 이상 늘어난 2012년 판매 성적표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.

삼성전자의 2012년 판매실적은 1/4분기 6억4050만개, 2/4분기 7억3050만개, 3/4분기 7억3150만개 등으로 계

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.

시장점유율은 1/4분기 56.4%, 2/4분기와 3/4분기에는 각각 57.3%를 기록했다.

3/4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21.9%로 2위를 달렸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

유율을 합치면 무려 79.2%로 세계 모바일 D램제품 10개 중 8개가 국내 반도체기업들의 생산제품인 것으로 해

석된다.

엘피다가 16.7%로 뒤를 이었으며, 마이크론이 4위를 차지했으나 점유율은 3.4%에 그쳤다.

모바일 D램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용 디지털기기를 작동하는데 사용되는 메모리로, 스마트폰 판매가 급

속 성장하면서 모바일 D램의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.

2012년 1/4-3/4분기에 세계에서 36억8510만개(1기가비트로 환산한 수량)가 판매돼 2011년 판매량 32억4240

만개보다 13.6% 늘어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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